
AV-Biff, Chip and Kipper Stories Level 1 More B Decode and Develop 

<Egg Fun - 계란은 즐거워> 

Storybook 

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 수업 준비 시, 미리 참고하세요. 

 

Pg 1 

[Gran] : We’re going to paint eggs 

우리는 달걀을 페인트칠할 거야. 

[Narrator] : said Gran. Gran pricked holes in each end of the eggs and blew the inside of the 

egg out so the children could paint the shells.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각각의 달걀 끝에 구멍을 뚫고 안에 바람을 불어 달걀이 나오게끔 

해서 아이들이 껍데기에 페인트칠을 할 수 있게 했어요. 

  

Pg 2-3 

[Narrator] : On the table, Gran had set out felt-tip pens, paints, and lots of little shiny stick-on 

things for them to decorate the eggs. 

할머니는 펠트 펜과 페인트, 그리고 많은 작은 빛나는 스티커들을 그들이 달걀을 꾸밀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준비했어요. 

  

 

Pg 4 

[Narrator] : Kipper had decorated his eggs with lots of stick-on things. 

키퍼는 그의 달걀을 많은 스티커들로 장식했어요.  

Biff had painted patterns on hers. 

비프는 그녀의 것에 패턴을 그렸어요. 

 

Pg 5 

[Narrator] : Chip had painted two faces on his eggs. 

칩은 그의 달걀에 두 개의 얼굴을 그렸어요. 

[Chip] : Can you see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니? 

[Narrator] : he asked.  

그가 물었어요. 

 

 

 

                                                     

 

 



Pg 6 

[Narrator] : Gran stuck a small branch in a pot that she had filled with sand. 

할머니는 작은 나뭇가지를 화분에 꽂고 모래를 채워 넣었어요. 

[Gran] : This is our egg tree 

이것은 우리의 달걀 나무란다. 

[Narrator] :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Gran] : We can hang all your lovely decorated eggs on the tree. 

우리는 나무에 사랑스럽게 꾸민 너희의 모든 달걀을 걸 수 있단다. 

                                                          

 

Pg 7 

[Narrator] : Gran had made a delicious cake using the insides of the eggs. 

할머니는 달걀 속을 이용해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Kipper] : Great! 

훌륭해요! 

[Narrator] : said Kipper. 

키퍼가 말했어요. 

[Kipper] : It smells really yummy.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Pg 8 

[Narrator] : Mum and Dad were impressed by the egg tree. 

엄마와 아빠가 달걀 나무에 감동을 받았어요. 

[Chip] : Do you like your portrait? 

초상화가 마음에 들어요? 

[Narrator] : Chip asked Dad 

칩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Dad] : I do. 

그럼. 

[Narrator] : laughed Dad. 

아빠가 웃었어요. 

[Dad] : I didn’t know I was so good-looking. 

나는 내가 이렇게 잘생긴 줄 몰랐네.  

                                                     

 


